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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개인이 출산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게 되는 이유와 맥락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출산 경험이 없는 만 25~40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두 개의 독립표본을 수
집하였다. 연구 1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통해 척도의 구성요인을, 연구 2
에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여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 결정 지연은 경제적 부담, 개인 선택권 추구, 출산․양육 건강 부담, 사
회적 지원 부족, 미래 세대 염려, 사회문화적 압박의 6요인, 총 20문항으로 구성됨
이 확인되었다. 개발된 척도는 양호한 내적 합치도를 보였으며, 수렴 및 변별 타당
도가 확인되었다. 출산 의향, 우울, 행복과의 준거 관련 타당도가 지지되었고, 법칙
적 망조직 분석을 통해 출산 결정 지연이 출산의향을 부적으로 예측함이 확인되어 
구성 타당도 또한 지지되었다. 본 척도는 출산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실증 연구 및 정
책적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출산 결정 지연, 저출산, 척도 개발, 출산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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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지속적
인 인구 감소라는 전례 없는 인구학적 변화를 겪고 
있다. 통계청(2024)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58
명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아 초저출산이 구조적 
문제로 고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OECD, 2024). 
적정한 인구 규모의 유지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
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인 만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청년층의 부양 부담 증가, 사회
복지 불균형 등 국가적 수준의 복합적 문제를 야기
할 수밖에 없다(최영미, 박윤환, 2019).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율 회복을 위해 주거 지원, 보육 인프
라 확대, 출산 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
을 기울여 왔으나, 출산율 회복은 제한적이다. 이
는 기존 정책들이 개인의 출산 결정을 형성하는 심
리사회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시사한
다.

한국 사회는 장기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지속
되면서 구조적, 심리적, 세대적 요인이 상호작용하
여 출산율 회복이 쉽지 않은 ‘저출산의 덫(low 
fertility trap)’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Lutz et 
al., 2006). 저출산의 덫은, (1) 출산 가능 인구의 
감소, (2) 출산 관련 사회적 기대와 규범의 하향화, 
(3) 저출산에 따른 경제적 불안 증가가 서로 강화
하는 악순환 구조를 의미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거 비용 상승, 고용 불안정, 육아 및 교육비 부
담 등 경제적 요인은 청년층이 출산을 미루거나 기
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임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석호, 2022; 박미경, 2022; Kwan, Choi, 
2023). 개인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와 같은 여러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만, 노동 중심의 직장 문화와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출산 및 양육 관련 제도를 충
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출산 결정의 지
연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조형숙, 조현정, 
2021). 

그러나 출산 결정은 경제적․제도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 사회문
화적 환경, 심리적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Kwon, Kim, 2022). 
특히 한국 사회의 강한 집단주의적 가치는 출산을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사회도덕적 책임으로 규정
해 왔으며, 이러한 문화적 규범은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개인에게 출산에 대한 
상당한 책임감과 부담을 부과한다(Shin 외, 2025). 
더욱이 한국의 집단주의는 높은 수준의 양육 투자
와 ‘좋은 부모’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동반한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김지성, 2025; 이윤석 외, 
2016).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경제
적․심리적 자원이 필요하다는 암묵적인 기대가 강
화되면서, 출산을 시도하기 위한 기대 수준이 상향
되고, 이는 출산 결정의 심리적 문턱을 높이는 방
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임신과 출산 과정의 신체적 부담 및 부
정적 기대(Güney 외, 2022), 자아실현과 자기주도
적 삶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Kim, 
2017; Lebano, Jamieson, 2020), 성취 중심적 사
회 문화 등은 전통적 가족 규범과 긴장 관계를 형
성한다. 특히 여성에게는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을 
바탕으로 출산과 육아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경력 
단절을 비롯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초래하
기도 한다(Shin 등, 2020). 즉, 사회적으로는 출산
이 책임으로 기대되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경력과 
자기계획을 우선시하려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규범
적 기대와 개인적 가치 지향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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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러한 긴장 구조 속에서 저출산은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거부라기보다, 다양한 조건 속에
서 출산 결정이 유보되거나 지연되는 과정으로 이
해될 필요가 있다. 최근 인구학 연구는 합계출산
율의 하락이 출산 포기 자체보다는 첫 출산 연령
의 상승과 관련된 템포 효과(tempo effect)와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해왔다(Bongaarts, 
Sobotka, 2012). 동아시아 사회에서도 부모됨으로
의 전환이 점차 늦어지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다
(Chen, 2024). 이는 개인들이 경제적 부담, 경력 
불안, 심리적 두려움, 사회적 압력, 가치관 변화 등 
상충하는 요인들 사이에서 결정하지 못한 채, 출산
을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미루는 
상태에 머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정 유보
가 장기화될 경우 생애 전반의 출산 가능성을 축소
시키며, 결과적으로 저출산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

출산 결정의 지연은 성인기 발달 과업의 변화라
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전통적으로 
출산은 성인기 초기 및 중기에 수행되는 핵심 발달 
과업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세대 재생산을 통해 개
인의 정체성과 생애 구조를 재조직하는 전환적 사
건으로 이해되어왔다(Erikson, 1968).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교육 기간의 연장, 고용 불안정, 경력 
개발 가치의 강화, 개인주의적 삶의 지향이 주요 
생애 사건의 시기를 전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그 결과, 출산 역시 전통적인 발달적 ‘사회적 시계
(social clock)’로부터 점차 이탈하는 양상을 보인
다(Yang 외, 2025). 특히 청년기의 고용 불안정과 
경제적 부담, 성인기 전환의 불확실성은 이러한 지
연을 구조화하며, 이는 출산 시기의 지속적 연기로 
구체화된다.

이처럼 출산 지연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
라, 발달적 기대와 구조적 조건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형성되는 과정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주로 ‘출산 의향’이나 
‘희망 자녀 수’와 같은 결과 중심 지표에 초점을 
두어, 출산 여부라는 최종 상태를 설명하는 데 집
중해왔다. 이러한 접근은 결과 예측에는 유용하지
만, 여러 차원의 부담과 가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떻게 누적되어 출산 결정의 지연으로 
이어지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
닌다. 따라서 출산 지연을 독립적인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형성 과정을 정교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을 결혼 기피나 혼인 
감소 중심으로 설명해온 기존 관점 역시 재검토가 
요구된다(Cho, 2021; 김인춘 외, 2024). 오늘날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일직선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결혼 이후에도 자녀를 갖지 않는 딩크족
(DINKs)이나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확
산되고 있다 (김성엽 외, 2023). 이는 출산이 결혼
의 파생적 결과가 아니라, 독립적인 결정 영역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출산 지연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결혼 여부와 구분된 차원에서, 출
산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요인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산 결정지연을 설명하는 독립적인 심리적 과정
을 연구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교하게 포
착할 수 있는 측정학적 도구는 부족하다. 국내에서 
활용되는 출산 관련 측정 도구들은 다음과 같은 점
에서 제한적이다. 첫째, 희망 자녀 수나 출산 시
기를 묻는 단일 문항만을 사용(이명진, 2022), 출
산 회피 이유를 우선순위로 선택하는 방식(이삼식, 
2006), 체계적인 분석절차를 따르기보다는 선행연
구나 질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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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사용되는 등(박다은, 유계숙, 2011; 김경선, 
오진환, 2007) 통계적인 타당성과 신뢰도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아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둘째, 국내에서 활용되는 출산 관련 척도들은 한
국 사회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일부 
척도는 서구에서 개발되어 한국 사회의 가치관, 환
경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
된다. 예를 들어, 주혜민과 양수진(2024)이 번안한 
출산태도 척도(Korean Version of the Attitudes 
toward Fertility and Childbearing Scale; 
K-AFCS)는 상대적으로 성평등 지수가 높고 복지 
제도가 잘 정비된 스웨덴에서 개발된 척도로, 전통
적 가족 중심인 한국의 맥락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세계경제포럼, 202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웨덴은 1995년부터 부모 육아휴직 의무 할당제
를 도입하여 일정 기간을 부모 각각 사용하도록 제
도화하였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와 공동 양육 문
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나라이다. 반면 한국은 육
아휴직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직장 내 불이익 우려와 조직 문화적 제약 등으
로 인해 제도의 실제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배윤진 외, 2024, 장선화, 2018). 이
러한 환경의 차이는 가족 형성과 양육에 대한 사회
적 기대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 사회의 맥락
을 반영한 출산 관련 척도 개발의 필요성을 뒷받침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출산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기
혼 여성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미혼자나 남성들의 
인식과 경험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남성 역시 출산 결정
을 둘러싼 부담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임지영, 2022; 정문경, 2023). 출산 결정 과정은 

성별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 여성
은 임신과 출산에서 직접적인 신체적․심리적 부담
과 더불어 경력 단절이나 직장 내 불이익 등 사회
적 부담을 남성보다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Kim, Kim, 2023; Kwon, 2014). 반면 남성은 경
제적 책임이나 생계 부담과 같은 외부적 요인을 
주요한 부담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많다(임지영, 
2022).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기
혼 여성만으로 제한하기도 해 다양한 인구집단을 
고려한 측정 도구가 부재한 상황이다(권민혁, 김은
하, 2022). 동일한 ‘출산 결정 지연’ 현상이라 하더
라도 그 배경과 의미가 다를 수 있으며, 출산 결정 
지연 요인을 측정하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를 아우
르는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가
임기 성인 남녀(25~40세)를 대상으로 출산 결정 지
연 요인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
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출산 결정을 
지연하게 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
리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저출산 현상
에 대한 설명의 폭을 확장하고 대한 저출산 현상 
해결을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
다.

연구 문제 1. 출산 결정 지연 척도는 어떤 요인
과 개념으로 구성되는가?

연구 문제 2. 개발된 출산 결정 지연 척도는 신
뢰롭고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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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연구1
(n=700)

연구2
(n=647)

성별
  남성 345(49.3%) 263(40.6%)
  여성 355(50.7%) 384(59.4%)
연령
  25~29세 210(30%) 191(29.5%)
  30~35세 242(34.6%) 244(37.7%)
  36~40세 248(35.4%) 212(32.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8(8.3%) 68(10.5%)
  전문대(2-3년제) 졸업 121(17.3%) 115(17.8%)
  대학교(4년제) 졸업 449(64.1%) 402(62.1%)
  대학원 졸업 이상 72(10.3%) 62(9.6%)
월 소득
  100만원 이하 18(2.6%) 27(4.2%)
  100만원~200만원 54(7.7%) 59(9.1%)
  200만원~300만원 226(32.3%) 181(28%)
  300만원~400만원 150(21.4%) 145(22.4%)
  400만원~500만원 63(9%) 58(9%)
  500만원~600만원 31(4.4%) 23(3.6%)
  600만원~700만원 16(2.3%) 9(1.4%)
  700만원~800만원 11(1.6%) 7(1.1%)
  800만원 이상 25(3.6%) 10(1.6%)
  소득 없음 106(15.1%) 128(19.8%)
결혼 상태
  결혼 경험 있음 200(28.6%) 208(32.2%)
  미혼(결혼 경험 없음) 500(71.4%) 439(67.8%)
종교 유무
  종교 있음 193(27.6%) 172(26.6%)
  종교 없음 507(72.4%) 475(73.4%)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 = 1,347)연구 1

연구 1에서는 개인이 출산에 대한 결정을 지연
하는 이유와 맥락을 확인하기 위한 척도의 문항을 
개발하고, 문항 양호도 검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예비 요인 구조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만 25세 이상 40세 이하의 출산 
경험이 없는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전국 거주 성인을 모집
단으로 설정하고,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의 패
널을 활용한 할당표집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응답
을 완료한 연구대상자는 남성이 345명(49.3%), 여
성이 355명(50.7%)이었으며, 미혼 500명(71.4%)과 
기혼 200명(28.6%)이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력과 소득 수준은 출산의 
경제적 기회비용 및 양육 투자 부담과 밀접하게 관
련되며(배호중, 한창근, 2016), 종교는 전통적 가족 
가치관 및 출산 규범과 연관되어 출산 태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조광덕,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정보로 
해당 특성들을 포함하여 수집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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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구

출산 결정 지연 예비척도
출산 결정 지연 예비척도는 개인이 출산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게 되는 이유와 맥락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문항 개발은 출산 결정 
및 저출산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검
토하여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요인, 직업 및 경력 
요인, 양육 부담, 사회적 지원, 가치관 변화 등 다
양한 영역이 확인되었다. 이후 20~30대 성인 13명
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여 출산을 미루거나 고민
하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와 상황을 수집하였다. 
FGI는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20~30대 성인 남
녀 13명(M = 26.08세, SD = 4.27, 여성 = 84.6%, 
남성 = 15.4%)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반구조화
된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사회적 압력 경험 등과 관련된 개방형 질문
을 중심으로 약 90~120분간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 간 협의를 통해 주요 주제와 반복적
으로 등장하는 답변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분석되었
다.

그 결과,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과 관련된 주제가 추가적
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예비 문항 구성에 반영되
었다. 초기 문항은 심리학 전공 교수 1인과 대학원
생 5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검토 과정에서 의미가 중복되거나 모
호한 문항을 수정 및 삭제하고, 각 하위 영역을 균
형 있게 대표할 수 있도록 문항을 조정하였다. 그 
결과, 총 27개의 예비 문항이 구성되었다. 예비척
도는 5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제작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이 출산 결정 지연에 미치는 영
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No. Ewha- 
202504-0026-01). 온라인 모집 공고를 통해 모집
한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전문 온라인 설문 전문기관을 통해 25~40세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예비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이때 연구 대상자는 패널 모집을 
기반으로 연령, 성별, 결혼 상태 등을 고려한 할당
표집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FGI 및 설문 참여자들에게는 연구 목적, 절차, 
개인정보 보호 및 응답 익명성에 대한 충분한 안내
가 제공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동의 후 
설문에 응답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5.0과 Mplus 7.0
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SPSS를 
사용해 기술 통계와 문항 분석을 실시하고,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여 분포의 
정상성을 검토하였다.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
각 3과 10을 넘지 않는 경우 정규성 가정이 충족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1). 문항-총점 상
관은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
되었으며, 상관계수가 .30 미만인 문항은 제거 후
보로 검토하였다. 다만 일부 문항은 상관이 .70 이
상이었으나 내용적 중복성이 낮고 개념적으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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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하여 유지하였다(Clark, 
Watson, 1995). 또한 문항 간 상관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척도의 개념 구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
어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DeVellis, 2012).

척도의 구조적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수 결정은 고전적 기준의 
주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확률론적 요인 결정 방
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은 Mplus에서 Geomin 
회전을 적용하여 수행되었다. 문항은 요인 부하
량 .40 미만, 공통성 .40 미만, 혹은 교차부하가 
높은 경우 제거 기준에 따라 검토되었다(Floyd, 
Widaman, 1995). 최종 문항 구성은 통계적 적합
성과 이론적 개념 일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확
정하였다. 요인별 내적 신뢰도는 SPSS를 활용해 
Cronbach’s 로 산출하였으며, 요인 간 상관이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 점검함으로써 변별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결  과

문항 및 신뢰도 분석

FGI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개발한 27개의 예
비 문항 중 변별력이 없거나 극단값을 갖는 문항을 
가려내기 위해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출산 결정 
지연 예비 척도 문항들 평균의 최소값은 3.07, 최
대값은 3.83로 나타났다. 5점 리커트 방식으로 평
정되었음을 고려하였을 때, 극단값은 관찰되지 않
았으며, 각 문항은 적절한 난이도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왜도 및 첨도 또한 기준에 적
절하였다. 각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계수는 .536에
서 .729로 나타난 바, 적절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는 
.937로 내적합치도가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가 상승하는 문항이 없으므로 
전체 문항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먼저 출산 결정 지연 척도가 요인분석에 적합
한지 확인하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지수를 확인하고 Bartlett 구형성 지표(Barlett’s 
Test of Sphericity) 검증을 실시하였다(Cerny, 
Kaiser, 1977). 그 결과, KMO 지수가 1에 가까운 
0.948로 나타나, 0.8 이상일 경우 요인분석에 적합
하다는 기준을 충족시켰다. Bartlett 구형성 지표는 
χ² (351) = 14935.192(p < .001)로 나타나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자료인 것으
로 판단되었다.

이후, 예비문항 27개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1요인부터 7요인까지의 모형을 비교하
였다. 각 요인 모형의 모델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
여 검토한 결과, 7요인 모형에서 가장 우수한 적합
도를 보였다. 그러나 7요인 모형에서는 특정 요인
에 1개의 문항이 부하되는 등 요인을 신뢰롭게 측
정하기 어렵고, 이론적 해석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우려되었다. 한편, 6요인 모형은 적합도 지수가 7
요인 모형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으면서도(χ² 
(204) = 960.007, (p < .001), RMSEA = .073, 
CFI = .949, TLI = .912, SRMR = .023), 보다 간
결하고 이론적으로 명확한 요인 구조를 제공하였다
(Asparouhov, Muthen, 2009). 이에 따라, 6요인 
모형을 선택하였다. 

6요인 모형을 기준으로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 
교차요인부하량, 공통성 지수를 검토하였으며,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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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요인부하량

공통성
1 2 3 4 5 6

1 소득 수준 대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이 커서 출산을 망설이
게 된다. 0.85 -0.05 -0.01 0.07 0.03 0.02 0.77

2 경제적 안전성에 대한 걱정으로 출산을 주저하게 된다. 0.91 0.01 0.00 -0.02 -0.01 0.02 0.81
3 자녀 교육에 들어갈 비용 부담이 출산을 망설이게 한다. 0.85 0.06 0.02 0.04 -0.02 0.03 0.84
4 자유로운 삶이 제한될 것 같아 출산을 망설이게 된다. 0.05 0.87 -0.05 0.01 -0.06 0.02 0.73
5 출산 후 생활방식의 변화가 부담스러워 출산을 주저하게 된다. 0.04 0.91 -0.02 -0.02 -0.03 -0.02 0.76
6 내 인생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이 낫다. -0.12 0.62 0.04 -0.02 0.08 0.07 0.47
7 신체적/체력적 부담이 걱정되어 임신과 출산을 망설이게 된다. 0.03 0.60 0.00 0.10 0.02 0.07 0.55
8 육아/양육에 따르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출산을 주저하게 한다. -0.04 0.78 -0.03 0.12 0.01 0.02 0.70
9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체력적 부담이 걱정되어 출산을 망설

이게 한다. -0.01 0.73 0.07 0.03 0.06 0.00 0.68

10 임신과 출산, 육아/양육 지원 정책(보육 보조금, 세제 혜택 등)
의 부족으로 출산을 망설이게 된다. 0.08 -0.03 0.77 0.01 -0.04 0.03 0.66

11 믿을 만한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워 출산을 망설이게 된다. -0.02 0.05 0.83 0.01 -0.02 0.03 0.71
12 가족친화적 직장 정책(육아휴직, 유연근무 등)의 부족으로 출산

을 망설이게 된다. -0.02 -0.01 0.82 0.09 0.01 -0.02 0.71

13 자녀에게 좋은 삶을 제공할 수 있을지 걱정되어 출산을 주저하
게 된다. 0.08 -0.01 0.00 0.78 0.00 0.04 0.72

14 현대 사회에서 자녀의 행복을 보장하기 어려워 출산을 망설이
게 된다. -0.01 0.02 0.00 0.90 0.00 0.01 0.82

15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아이를 키워야 할 걱정 때문에 출산이 
주저된다. 0.06 0.10 0.03 0.71 0.07 -0.04 0.71

16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육아/양육 부담이 출산을 주저하게 한
다. 0.00 -0.01 -0.03 -0.01 0.78 0.19 0.79

17 부부간 육아/양육 분담이 불평등할 것 같아 출산을 망설이게 
된다. 0.01 0.08 -0.03 0.02 0.90 -0.04 0.77

18 직장에서 자녀가 있는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출산을 주
저하게 한다. 0.01 0.00 0.12 0.03 0.71 0.04 0.67

19 결혼하면 반드시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부담스
럽다. 0.00 0.13 -0.01 0.03 -0.02 0.81 0.79

20 자녀가 없는 삶은 불완전하다는 통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
산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0.00 -0.01 0.02 -0.03 0.09 0.84 0.79

표 2. 출산 결정 지연 척도 문항과 요인부하량(N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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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량이 .4 이하인 문항 3개, 교차 요인부하량이 
.3 이상인 문항 1개를 삭제하였다. 또한 공통성이 
1.0 이상으로 분산이 과도하게 추정되어 모형의 수
치적 불안정성과 과적합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는 1
개 문항이 최종 척도에서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예비문항에서 7개의 문항이 삭제된 20문항이 최종 
척도에 포함되었으며, 20문항에 대한 요인부하량 
및 공통성 지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도출된 출산 결정 지
연 척도의 요인 구조가 독립 표본에서도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한,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는 구성개념들과의 관계
를 분석하여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고, 출
산 의향, 우울, 행복과의 관련성을 통해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칙적 
연결망 분석을 통해 출산 결정 지연이 출산 의향을 
예측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추
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 2는 연구 1과 다른 독립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만 25세 이상 40세 이하의 
출산 경험이 없는 성인 남녀 647명이었으며, 남성 
263명(40.6%), 여성 384명(59.4%)이었다. 결혼 상
태는 기혼 208명(32.1%), 미혼 439명(67.9%)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앞
선 표 1에 함께 제시하였다. 

연구도구

출산 결정 지연
출산 결정 지연 척도는 연구 1에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최종 확정된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출산 결정을 지연하게 되는 요인을 다차
원적으로 측정하며, 총 6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
져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
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
을수록 출산 결정 지연에 해당 요인이 더 크게 작
용함을 의미한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애정
지각한 부모의 애정은 Robinson 등(1995)이 

개발한 Parenting Styles and Dimensions 
Questionnaire-Short Version을 한국아동패널 연
구진(2018)이 번안 및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2문항 중 권위있는 양육 방식(예: “부모님은 
내가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다”) 5
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 (1 = 전
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는 .93
으로 나타났다..

출산의향
출산의향은 신윤정 외 (2020)가 실시한 ‘출산의

향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조사’의 
단일 문항(“귀하는 현재 또는 미래에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1 = 매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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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5 = 매우 긍정적)으로 평정하였다.

우울
연구대상자의 우울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Derogatis(2001)이 개발하고 박기쁨 등(2012)이 한
국어로 번안한 단축형 간이정신진단검사-18(Brief 
Symptom Inventory-18; BSI-18) 중 우울 증상을 
측정하는 6문항을 사용하였다(예: “기분이 울적하
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0 = 전혀 없다, 4 
= 아주 심하다)로 평정하였다. 전체 문항 중 우울
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는 선행연구에서 
.80로, 본 연구에서는 .86로 나타났다.

단축형 행복 척도
행복은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 및 타

당화한 단축형 행복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사용하였
다. 총 9문항으로, 3개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져 삶
의 만족 3문항, 긍정정서 3문항, 부정정서 3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총 점수는 삶의 만족과 긍정 정서 
문항의 합에서 부정정서 응답의 합을 뺀 점수로 산
출되었으며, 7점 Likert 척도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7 = 매우 동의함)로 측정되었다. 서은국과 
구재선(2011)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는 삶의 만족이 .88, 긍정 정서가 .81, 부정 정
서가 .9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86, 
.89, .81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연구 1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구조의 적합도를 검
증하였다. 분석은 Mplus에서 수행되었고, χ² 통

계의 표본 크기 민감성을 보완하기 위해 CFI, 
RMSEA, SRMR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적합도 
기준은 CFI ≥ .90, RMSEA ≤ .08, SRMR ≤ 

.08로 설정하였으며(Hu, Bentler, 1999), 이를 충
족하는 수준에서 최종 모형을 확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잠재요인의 수렴타당도
와 변별타당도도 함께 검증하였다.

준거 타당도는 우울, 지각된 부모 애정, 출산
의향과의 상관을 활용해 평가하였다. 또한 이론
적 구조의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Cronbach와 
Meehl(1955)의 법칙적 망조직에 근거한 구조방정
식(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SEM) 모형
을 구축하여 관련 변수 간 관계망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결혼 여부에 따른 잠재요인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지표 다중원인(Multiple 
Indicators Multiple Causes; MIMIC)모형을 적용
하였다. MIMIC 모형은 구조방정식 모형의 확장 기
법으로,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지표와 외생 변수를 
동시에 포함하여 집단 간 차이를 추정할 수 있으
며, 다른 혼입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Muthen, 1989). 이를 통해 본 연
구에서는 출산 결정 지연 척도가 성별과 결혼 여부
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요인구조의 타당
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러나 6요인 구조 중 요인 2에 부하된 문항의 
수가 6개로 과도하게 많고, 개인 선택권 추구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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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X 2 df RMSEA CFI TLI SRMR
6요인 662.13 155 0.071 0.944 0.932 0.039
7요인 458.747 149 0.057 0.966 0.957 0.036

수정된 6요인 605.115 155 0.067 0.951 0.939 0.040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N = 647)

산․양육 건강 부담이라는 이론적으로 구분 가능한 
두 개의 하위 요인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이론적 해석과 척도의 구조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해당 요인을 두 개의 요인으로 
분리한 7요인 구조를 대안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요인 6에 부하된 요인들은 2개 문항으로만 
구성되어 지표변수의 추정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제
기되었다. 더욱이 이 요인은 사회문화적 기대에 대
한 부담감이라는 점에서 성 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내포하고 있는 요인 5와 개념적으로 중복적인 면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요인 5와 요인 6을 하나의 구
성 개념으로 통합한 수정된 6 요인 모형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타당한 요인 구조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6요인 모형, 7요인 모형, 수정된 6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적합도
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세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RMSEA .08 미만, CFI가 .90 이상, SRMR이 .08 
이하의 우수한 적합도를 보인 바(Bentler, Bonett, 
1980; Hu, Bentler, 1999), 통계적 적합성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7요인 모형은 요인 6의 문항 
수가 적어 요인 추정의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요인의 해석 가능성과 사후 연구에서의 구조 
재현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반면, 수정된 6요인 모형은 요인 5와 요인 6의 개
념적 중복을 해소하여 요인 간 구분 가능성을 높였

고, 모든 요인이 적정 문항 수를 유지함으로써 통
계적 추정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적합도 지표 또
한 기존 6요인 모형보다 개선된 수준이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수정된 6요인 모형이 통
계적 적합도, 이론적 적합성, 요인 간 명확한 구분, 
문항 구성의 안정성을 균형 있게 충족하는 구조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정된 6요인 모
형을 최종 분석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수렴 및 변별타당도 

수정된 6요인 모형의 요인부하량을 확인한 결과, 
20개 문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부하량을 
보였으며, .04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바, 수렴타
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Wang, Wang, 
2012). 또한 하위요인 간 상관이 r = .405 ~ .819 
범위로 나타나, 요인 간 중복이 과도하지 않으면서
도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변별 타당도
가 지지되었다. 수정된 6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표준화 추정치는 그림 1과 같다. 

아울러 각 요인의 명칭은 해당 요인에 포함된 문
항의 내용적 특성과 공통된 주제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선정하였다. 요인 1은 ‘경제적 부담’으로 출
산과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과 제약
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개인 
선택권 추구’로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 추구를 위해 
출산 결정을 지연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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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표준화 추정치

M SD 1 2 3 4
1. 출산 결정 지연 3.41 0.816 -    
2. 출산의향 3.03 1.226 -.388*** -   
3. 우울 1.25 0.884 .211*** -217*** -  
4. 행복 1.5 0.973 -.236*** .328*** -.635*** -

***p < .01

표 4.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 (N = 647)

3은 ‘출산․양육 건강 부담’으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신체 및 정신적 부담을 우려하는 문항들이 포
함되었으며, 요인 4는 ‘사회적 지원 부족’으로 정부 
및 지역 공동체 차원의 정책적, 사회적 지원의 부

족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을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5는 ‘미래 
세대 염려’로 자녀가 살아갈 삶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문항들이 포함되었으며, 마지막 
요인 6은 ‘사회문화적 압박’으로 주변의 기대, 전통
적 가치관, 사회적 규범 등 출산과 관련된 사회문
화적 압박과 기대에 대한 부담감을 반영하는 문항
들로 구성되었다. 

신뢰도 분석

전체 20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0.943로 우수한 
수준이었다.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는 ‘경제적 부
담’이 .900, ‘개인 선택권 추구’가 0.833, ‘출산․양
육 건강 부담’이 0.831, ‘사회적 지원 부족’이 
0.877, ‘미래 세대 염려’가 0.891, ‘사회문화적 압
박’이 0.885로 모두 양호한 수준이었다. 또한 모든 
하위요인은 전체 척도 평균과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인 바(r = .710 ~ .824), 각 요인이 구분되면서
도 공통의 상위개념과 관련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준거 관련 타당도

출산 결정 지연 척도의 준거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준거변인들인 출산의향, 우울, 행복과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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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법칙적 망조직 분석 결과 (N = 647), ***p < .001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출산 결정 지연은 출산의향(r = -.388, p < 
.001)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우울(r = .211, 
p < .001)과 정적 상관, 행복(r = -.236, p < 
.001)과는 부적 상관 관계를 보여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칙적 망조직 분석

출산 결정 지연 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이미 잘 알려진 다른 구성 개념과 어떠한 관
계를 갖는지 경험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각된 부모의 애정으로부터 출산 결정 지연
이 예측되고, 출산 결정 지연이 출산의향을 예측하
는 경로를 설정하였다(그림 2 참조). 법칙적 망조직 
분석 결과, RMSEA = .08, CFI = .95, TLI = .94, 
SRMR = .04의 만족스러운 모형 적합도를 보였으
며, 안정적인 부하량과 예상과 같은 유의한 경로가 
검증되었다. 즉, 출산 결정 지연 척도는 지각된 부
모의 애정으로부터 부적으로 예측되었고 (β = -.14, 
p < .001), 출산의향을 부적으로 예측하여(β = 
-.40, p < .001) 출산 결정 지연 척도가 기존 문헌

에서 제시된 관련 변인들과 일관된 방식으로 작동
함을 보여주며, 척도의 구인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MIMIC 분석

성별에 따라 출산의향 및 출산 결정 지연 척도의 
하위요인에서 잠재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성을 0, 여성을 1로 코딩하여 다중지표 다
중원인 모형(MIMIC)을 추가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
과, 모든 하위 요인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원 부족을 제
외한 모든 요인에서 그 차이가 유의한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부담(β = .169, 
p < .05), 개인선택권 추구(β = .585, p < .001), 
출산 양육 건강 부담(β = .611, p < .001), 미래 
세대 염려(β = .769, p < .001), 사회문화적 압박
(β = .374, p < .001)에서 성차가 확인되었다. 출
산의향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의 점수를 보였다(β = -.408, p < .001). 

아울러 기혼과 미혼 여부에 따라 출산의향 및 출
산 결정 지연 척도의 하위요인에서의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미혼을 0, 기혼을 1로 코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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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IC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출산의향에서
는 기혼자가 미혼자가 높은 수준의 출산의향을 보
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β = 
.186, p = .090). 또한 출산 결정 지연의 모든 하
위요인에서 기혼과 미혼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
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출산 경험이 없는 미혼 및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출산 결정을 지연시키는 심리사회적 요인
을 다차원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출산 결정 지연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문헌 분석과 예비 조사를 거쳐 예
비문항을 개발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20문항으로 구성
된 6요인 구조 척도를 도출하였다. 

척도의 개발에 따라 최종적으로 도출된 하위 요
인과 문항 수는 ‘경제적 부담’ 3문항, ‘개인 선택권 
추구’ 3문항, ‘출산․양육 건강 부담’ 3문항, ‘사회
적 지원 부족’ 3문항, ‘미래 세대 염려’ 3문항, ‘사
회문화적 압박’ 5문항이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
면, 먼저 ‘경제적 부담’은 여러 연구에서 지속적으
로 저출산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요인으로,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 출산 및 양육과 직결되
는 경제적 비용 부담이 크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반
영한다. 이에 따르면 개인은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느낄수록 출산에 대한 결정을 미루
게 된다(김석호, 2022). 두 번째 요인인 ‘개인 선택
권 추구’는 자기계발, 경력 개발, 취미 및 여가 생
활 영위 등 출산을 하지 않았을 때 삶을 유지하고
자 하는 개인의 욕구에 의해 출산을 미루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는 출산을 사회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선택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개인이 출산을 하더라
도 삶의 질을 유지하고 개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과 경력 단절 완화
가 출산 장려에 필수적이라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세 번째 요인인 ‘출산․양육 건강 부담’은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신체적, 개
인적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로 출산 결정을 미루는 
경향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산후 회복 과정에서 신체적 위험과 건강 부담을 경
험할 수 있다. 또한 양육에 많은 자원을 투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양육 과정에서도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장기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네 번째 요인은 ‘사회적 지원 부족’으로 육아 관련 
지원 정책, 보육시설, 가족친화적 직장 정책 등이 
불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나타낸다. 정부 및 직
장 내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효
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제도를 사용하기 어렵게 만
드는 문화로 인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
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양육자들
이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 없이는 양육이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는 바, 정부 및 지역 공동체 차원의 정
책적, 사회적 지원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시사
된다. 

다섯 번째 요인인 ‘미래 세대 염려’는 미래 사회, 
환경, 경제적 여건이 점차 악화되어 자녀 세대에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다. 기후 위기, 환
경 오염, 경쟁 심화, 불평등 구조, 경제 위기 등 장
기적 사회 전망이 출산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미래 방향성과도 닿아있
는 요인이다. Zhao 외(2024)의 연구에서 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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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확실성이 클수록 출산의향이 낮다고 보고된 
것처럼, 미래 세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
하는 사회적 비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 요
인은 ‘사회문화적 압박’으로 전통적인 성 역할 규
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대, 주변의 간
섭이나 압력 등으로 인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의
미한다. 흥미롭게도 사회적 압박이 출산을 촉진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심이나 거부감을 유발
하여 출산을 미루게 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
다. 특히 양육과 출산이 여성의 책임이라고 생각하
는 등 성 역할에 대한 전통적이고 규범 의식은 출
산을 보류하려는 경향과 연관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출산은 단순한 생활 사건
이 아니라, 성인기에 기대되는 핵심 발달 과업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출산 결정을 장기
간 유보하는 경험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발달적으로 기대되는 역할 이행의 지연 혹은 유보
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동일 연령대 또래 집단
과의 비교 과정에서 자신이 발달 규범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각할 경우, 개인은 상대적 박탈감이나 뒤
처짐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발달적 불
일치감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이끌어 가고 있다’
는 통제감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삶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강화하여 부
정적 정서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반
영하듯 본 연구에서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상관 분석 결과, 출산 결정 지연은 행복과는 부적 
상관을, 우울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발달 과정에서 정서 상태 역시 발달 과업 
수행과 상호작용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
울과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를 강화하여 
출산과 같은 장기적 책임을 수반하는 결정을 회피

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Zhao 등, 2024), 반대로 행
복감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
를 확장하는 방향에서 출산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
식할 가능성이 있다(Li, 2025). 이러한 점에서 출산 
결정 지연과 정서적 경험의 관계는 일방향적 인과
라기보다, 발달 과업 수행과 정서 적응이 상호 영
향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출산 결정 지연은 출산의향과 부적 상관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산 결정 지연 
점수가 높다는 것은 단순히 출산의 시기를 늦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출산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
도가 낮다는 것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
아가 법칙적 망조직 분석에서는 지각된 부모의 애
정이 출산 결정 지연을 예측하고, 출산 결정 지연
이 출산의향을 예측하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개인이 부모로부터 경험한 정서적 관계
가 성인이 된 이후의 출산 관련 가치와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선행 연구와 맥
락을 같이한다. 동시에 출산 결정을 미루게 하는 
내적 요인들이 실제로 출산의향과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출산 관
련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는 데 유의미한 이론적 틀
을 제공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 결정 지연 척도의 잠재평균
이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
증하기 위해 MIMIC 모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성별은 출산 결정 지연과 출산의향에 대한 유의한 
예측 요인으로 확인된 반면, 결혼 여부는 대부분의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출산을 둘러싼 
부담이 남녀 간에 비대칭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출산 결정 지연의 과정이 단순
한 혼인 여부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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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모든 하위 요인

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은 남성
에 비해 경제적 부담, 개인선택권 추구, 출산․양
육 건강 부담, 미래 세대에 대한 염려, 사회문화적 
압박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
적 지원 부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성별 간 통
계적인 차이가 유의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보
고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출산 및 양육 부담
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으며(예: 경력단절 
위험, 돌봄 책임의 불균등 분배 등), 이로 인해 여
성의 출산 관련 심리적․사회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특히 개인선택
권 추구와 미래 세대 염려에서 나타난 큰 효과크기
(β = .585, β = .769)는, 출산을 개인의 삶의 질, 
미래의 사회․환경적 안정성 등 장기적 가치 판단
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성에게 더 강하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동시에 출산의향에서 여성
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인 결과는, 
이러한 다층적인 부담이 실제 출산 의도를 약화시
키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반면, 결혼 여부는 출산의향과 출산 결정 지연의 
하위요인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
혼 집단이 출산의향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지연 요인의 경우 
어느 요인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출산 지연의 결정 과정이 단순히 ‘결혼 여부’
라는 자원 혹은 상태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오히
려 경제적 여건, 직업 안정성, 사회문화적 규범, 가
치관 변화와 같은 구조적․심리적 요인들이 더 직
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결혼 자체가 출산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경로가 아니라는 점, 미혼․비혼 인구 증가와 혼외

출산 관용성 부족 등 복합적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혼 여부만으로 출산 지연 
또는 출산의향의 차이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MIMIC 분석은 출산을 둘러
싼 부담의 성별 불균형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며, 
이러한 불균형이 출산 결정 지연 경향을 강화하고 
출산의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반면, 결혼 여부는 출산 지연에 대한 설명력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보여, 출산 결정이 단순히 혼인 
여부의 함수로 보기 어려운 복합적 과정임을 나타
낸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책 및 개입 전략에서 
성평등한 돌봄 구조 구축, 여성의 출산․양육 부담 
완화, 미래 세대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불안 감
소와 같은 구조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첫째, 출산 결정 
지연이라는 복합적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
한 다차원적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개념적․
측정적 기여를 갖는다. 기존 연구가 경제적 요인, 
가치관 변화, 사회문화적 부담 등을 개별적으로 다
루는 데 그쳤다면, 본 연구는 이를 6개의 심리사회
적 요인으로 구조화하여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
는 도구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출산 의사결정의 
지연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
는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다양한 타당도 검증과 MIMIC 
분석을 통해 척도의 심리측정학적 신뢰성과 집단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척
도는 출산의향, 우울, 행복 등 관련 변인과의 명확
한 관계를 보여 구성 타당도를 지지하였으며, 성별
에 따른 의미 있는 잠재평균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실제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탐색하는 데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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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임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본 척도의 개발은 향
후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출산 지연의 양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질적 장점을 제공한
다.

셋째, 본 척도는 저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경제적 계산에 국한하지 않고, 심리적 부담․사회
문화적 압박․미래 전망 등 정서적․인지적 요인들
을 포착함으로써 출산 연구의 관점을 확장했다. 이
는 출산 장려 정책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개인의 삶의 방향성, 성 평등적 돌봄 구조, 미래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포함한 복합적 접근을 요
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게다가 결혼 여부가 출산 
결정 지연을 설명하지 못한 결과는, 출산을 결혼 
제도에 결속하여 이해하는 기존 정책 틀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
고, 이를 정책적으로 포괄하는 접근의 필요성이 시
사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출산 결정을 둘러싼 심
리사회적 지형을 실증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정책
적 논의에 대한 근거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지점에서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먼저 본 연구가 개발한 척도는 출
산 결정 지연의 요소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실제 출산 행동은 정책 환경, 파트너와의 
관계, 경제적 사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외생
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척도의 
점수가 실제 출산 행동, 출산 시기 변화, 혹은 장
기적 삶의 경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예측
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정책 변화나 개인의 생애사적 사건을 고려한 종단 
연구를 통해 척도의 실질적 설명력을 강화할 수 있
겠다. 

또한 본 연구는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미․비혼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출산 결정 지연 중에서도 첫 
출산 결정의 지연에 초점을 두었다. 첫째 출산율의 
감소와 지연은 이후의 출산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에 전체 출산율(TRF, Total Fertility 
Rate) 저하에 중요한 기여 요인이다. 또한 추가 출
산이 이미 형성된 가족 구조와 자원 배분 체계 내
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적 결정에 가깝다면, 첫 출산
은 ‘부모가 될 것인가’라는 존재론적 전환을 수반
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첫 출산 결정
에 초점을 두어 부모 역할로의 진입이 유보되는 심
리사회적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출산 결정 지연은 첫 출산에 한정되지 않으
며, 추가 자녀 출산 여부를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
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출산 순위에 따른 차이를 비교 및 검증함으로써, 
출산 결정 지연 현상의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비출산자 집
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다
른 문화권에 일반화되기에는 제한적이다. 출산을 
둘러싼 개인적, 사회적인 맥락은 문화권에 따라 크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구 문
화권에서는 개인 선택권과 경력 개발 요인이 보다 
핵심적인 지연 요인일 수 있는 반면, 동아시아 문
화권에서는 가족 규범이나 사회문화적 압박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척도를 다양한 문화권에 적용하여 측정 구조의 동
등성을 검토하고, 각 문화에서 출산 결정 지연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떻게 달라지
는지를 비교문화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
러 본 연구에서는 성별 및 결혼 유무에 따른 하위 
요인의 평균 차이를 MIMIC 모형을 통해 검토하였
으나,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단계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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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 검증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특히 MIMIC 분
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만큼 
본 척도가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구조로 적용 가
능한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집단 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른 측정 구조의 동등
성을 재검증함으로써 본 척도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출산 결정이 지연되는 과정을 다차원
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출산 결정 지연 척도를 개
발하고 타당화함으로써, 출산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실
증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경제적 부담, 개인 선택
권 추구, 출산․양육 건강 부담, 사회적 지원 부족, 
미래 세대 염려, 사회문화적 압박이라는 여섯 요인
이 출산 결정 지연을 구성함을 확인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단편적 접근을 넘어 보다 구조화된 설명 체
계를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과 학문
적 논의에서 보다 정교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중
요한 기초를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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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d validate a scale designed to capture how individuals perceive and 
evaluate delayed childbearing decisions across multiple psychosocial dimensions. Data were collected 
from 1,347 childless adults aged 25–40 years, and a cross-validation approach using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was employed. The findings supported a 20-item, six-factor structure 
encompassing economic burden, prioritization of personal autonomy, health-related concerns, lack of 
social support, concerns about future generations, and sociocultural pressure. The scale demonstrated 
strong internal consistency and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Criterion-related validity was 
supported by theoretically consistent associations among fertility intentions, depression, and subjective 
well-being. Furthermore, nomological network analyses indicated that delayed childbearing decisions 
significantly predicted fertility intentions, providing additional support for construct validity. Overall, 
this scale provides a comprehensive tool for researchers and clinicians to systematically assess the 
psychosocial processes underlying childbearing decision making.

Keywords : Childbirth Decision Delay, Scale development, Low fertility


